
일반적으로 소라라고 알려진 고둥류는 섭취 후 중독 증

상을 일으킬 수 있다. 고둥 및 소라와 같은 패각류는 신경

칼슘이온통로를 억제하는 테트라민(tetramine)을 함유하

고 있어 이에 따른 중독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나, 패각류

의 종류, 채취 시기 그리고 섭취량에 따라 테트라민의 함

유량이 달라지므로, 임상양상과 예후를 판단하기 어렵다1).

국내에서는 고둥류에 의한 중독 보고된 경우가 드물게

있었지만, 고둥의 종류가 명확하기 않아 종류에 따른 중독

증상을 명확하게 나타내지 못하 고, 섭취한 테트라민의

양을 추정할 수 없었다2). 또한, 물레고둥에 의한 중독 보

고와 갈색띠매물고둥과 조각매물고둥으로 추정을 한 보

고는 있었으나 명주매물고둥에 의한 중독 보고는 아직 없

었다3,4). 본 저자들은 명주매물고둥으로 추정되는 패각류

를 섭취한 후 테트라민 중독 증상을 나타낸 환자를 경험하

으며, 복용량에 따른 증상을 보고하는 바이다.

남편과 부인이 어지럼증과 시야 이상 등을 호소하며 응

급실에 내원하 으며, 2016년 3월말경 포항죽도시장에서

구입한 소라를 섭취 후 증상이 발생하 다고 진술하 다.

국립수산과학원에 문의한 결과, 내원 당시 지참한 패각류

는 소라가 아닌 명주매물고둥(Neptunea contricta)으로

추정되었다(Fig. 1). 각고 약 12 cm, 각폭은 약 7 cm인 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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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매물고둥을 삶은 후 침샘은 제거하지 않고, 내장만을 제

거한 후 복용하 다. 환자들과 함께 1개를 섭취 한 60

남자는 미식거림 이외에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응급실에

오지 않았다고 하 다.

1. 증례 1

40세 여자환자는 5개의 명주매물고둥을 내원 1시간 전

에 섭취하 고, 섭취한 후 약 30분만에 눈이 뿌옇게 보이

는 증상과 함께 미식거림, 상복부통증, 흉통, 전신쇠약 그

리고 호흡곤란이 발생하 다. 상복부통증은 묵직하게 약

30분 정도 지속되었으며, 이학적 검사상 상복부에 압통이

있었고, 반발통은 보이지 않았다. 뇌신경검사상 복시는 아

니었으나 초점이 흐려지는 듯한 양상의 증상을 호소하

으며, 양측 근육 말단부와 근위부 모두에서 근력 저하는

관찰되지 않았으나 전신쇠약을 호소하 다. 심부건 반사

는 정상이었으며 말초 신경에 이상 감각은 없었다. 심전

도, 혈액검사에서 특이 소견 보이지 않았으나, 혈압

140/100 mg, 맥박수 102회/분, 호흡수 16회/분, 산소포

화도 97%로 고혈압과 빈맥 소견을 보 으며 생리식염수

와 함께 famotidine 20 mg과 metoclopramide 10 mg을

투여 하 고, 내원 2시간 후 약간의 불편함은 있지만, 증

상이 호전되어 귀가하 다.

2. 증례 2

44세 남자는 내원 일주일 전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

것 이외 특이 과거력이 없는 자로, 내원 1시간 전에 명주

매물고둥 3개를 섭취하 으며, 섭취 후 약 30분 만에 눈이

뻑뻑한 느낌과 함께 앞이 잘 안보이며, 어지럼증과 함께

미식거림을 호소하 다. 어지럼증은 지속적으로 빙 빙

도는 느낌이었으며, 일어날 때 더 심해지는 양상이었

다. 혈압은 148/92 mmHg, 맥박수 66회/분, 호흡수 16회

/분, 체온은 36.2도 다. 산소포화도는 97% 다. 생리식

염수와 함께 famotidine 20 mg과 metoclopramide 10

mg을 투여하 고, 내원 약 2시간 만에 증상이 호전되어

귀가하 다.

일반인들은 소라, 고둥, 골뱅이와 같은 패각류를 구분하

기 매우 힘들다. 마찬가지로 패각류를 판매하는 상인들도

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달라 고둥을 소라라고 잘

못 오인되어 판매하고 섭취하는 경우가 많다. 국립수산과

학원 수산생명자원정보센터에 의하면 소라(Batillus cor-

nutus)의 계통은 복족강(Gastropoda), 원시복족목

(Archaeogastropoda), 소라과(Turbinidae)이며, 체장은

5 cm(각고 5 cm. 이하 다만, 제주특별자치도 및 경상북도

울릉도ㆍ독도산은 각고 7 cm 이하로 한다.)로 나와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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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ig. 1. Patients’ leftover of boiled Neptunea contricta.

A B



5). 형종 패각류 중에서 소라로 불리는 것은 피뿔고둥

(Rapana venosa)으로 알려져 있으며, Thomas’s rapa

whelk, 소라(두드럭고둥), 참고둥이라고 불리기도 한다.

복족강(Gastropoda), 신복족목(Neogastropoda), 뿔소

라과(Muricidea)이며, 각고는 113.1 mm, 각폭 84.1 mm

정도이다1). 본 저자들이 보고하는 명주매물고둥은 복족강

(Gastropoda), 신복족목(Neogastropoda), 물레고둥과

(Buccinidae)로 차이가 있다.

패각류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종류마다 함유되어 있

는 테트라민의 양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. 2007년 동해

연안과 남해 연안에서 채취한 소라에서는 근육과 중장선

(mid-gut gland)에서 테트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. 침샘

은 검사하지 못했는데 소라의 체장이 약 5 cm인 것을 고

려하면 크기가 작거나 해부학적으로 적출하기 힘들었을

것이라 생각한다6). 서해 연안과 남해 연안에서 채취한 피

뿔고둥에서는 테트라민이 거의 검출되지 않았으며, 서해

연안에서 채취한 것의 중장선에서만 14.1±44.5 μg/g으

로 미미한 테트라민이 검출된 반면, 동해 연안에서 채취한

명주매물고둥에서 침샘(salivary gland)에서의 테트라민

은 평균 5,965±4,121 μg/g, 근육에서는 21.7±6.3 μg/g,

중장선에서는 36.2±39.8 μg/g이 측정되었다6). 그러므로

응급실에 소라를 복용한 후 중독 증상을 호소하며 내원하

는 경우, 소라에 의한 중독보다는 고둥에 의한 테트라민

중독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.

패각류의 침샘에는 신경 칼슘이온통로를 억제하는 독성

물질들이 존재하는데 표적인 것이 테트라민이다. 이들

은 니코틴 아세틸콜린 수용체들을 억제하는데, 시냅스 전

도(synaptic transmission)를 억제함으로써, 중독 증상이

발생한다1). 테트라민의 중독 증상으로는 오심, 구토, 침흘

림, 빈맥, 혈압상승, 시각장애, 안구진탕, 눈의 아물거림,

위약감, 피로감, 두통,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, 두드

러기나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다5,7).

테트라민 중독 증상은 패각류를 섭취 후 10-100분 이내

에 증상이 발생하고, 신경근접합부 차단에 의한 증상, 자

율신경계 증상, 부교감신경 자극증상 등이 발생하며, 주로

2-5시간 이내에 호전된다6). 본 증례의 환자들도 섭취 후

약 30분 후에 증상이 발생하 고, 보존적 치료 후 약 3시

간 만에 증상이 호전되어 이를 뒷받침해준다. 명주매물고

둥 5개를 섭취한 환자는 호흡곤란을 호소하 는데, 이전

에 갈색띠매물고둥과 조각매물고둥으로 추정한 5개를 섭

취한 환자에서는 보이지 않은 증상이었다3).

중독증상을 나타내는 테트라민의 양은 10-50 mg으로

알려졌으며, 부분은 침샘에 함유되어 있으나 일부는 내

장 및 근육 중에서도 소량 검출된다8). 침샘의 크기는 전체

무게의 약 5%에 해당하므로 명주매물고둥 평균 무게인

58 g의 5%인 2.9 g당 테트라민의 양은 약 17.3 mg으로

추정된다. 본 환자들은 동해안에서 채취한 명주매물고둥

으로 판단되므로 5개를 복용한 여자 환자의 경우 약 86.5

mg, 3개를 복용한 남자 환자의 경우 약 51.9 mg의 테트

라민을 섭취한 것으로 추정된다.

패각류의 종류에 따라 함유하고 있는 테트라민 양이 다

르므로 정확한 종류를 파악해야 한다. 명주매물고둥은 1

마리당 약 17.3 mg의 테트라민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침

샘을 제거하지 않고 명주매물고둥 1마리를 섭취하 을 경

우에도 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, 5마리를 섭취할 경

우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. 그러므로, 명주매물

고둥을 섭취할 경우에는 침샘을 확실히 제거하여 섭취할

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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